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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2.(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대상 마약류진통제 안전사용 요청

 - 의료용 마약류 과다 사용 피부과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등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상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 진통제는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

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여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류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는 6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취급․사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방량이 많거나 급증한 피부과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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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과다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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